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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유시기

	 
	  새끼돼지의 이유시기 단축은 모돈회전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모돈 1두당 년간이유두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새끼돼지의 이유시기는 관리조건, 시설, 새끼돼지의 건강상태, 어미돼지의 비유능력, 사료조건 및 생산계획(주간단위사양계획)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새끼돼지의 체중이 5㎏이상인 출생후 3주전후가 적당한 이유시기이다(최근에는 어미돼지에게서 새끼돼지에게로 질병의 수직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생후 7일 혹은 14일~21일 사이에 조기이유하는 방법을 시행중인 농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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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미돼지의 포유장면

	 
	 
	 
	 
	 
	 

	 
	2. 발육정체 방지를 위한 이유돼지 관리요점

	 
	  이유후 새끼돼지의 체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지만, 새끼돼지의 체지방은 보온이 않된 상태에서는 이유후 12시간에 14%에서 8%정도로 감소되므로 적정한 보온이 중요한 바 5㎏에 이유시 이유자돈사는 27~28℃가 유지 되어야 한다. 
  생후 21일령에 이유한 이유돼지가 이유후 14일 동안 설사없이 정상적인 발육을 나타냈다면, 이러한 새끼돼지는 이 기간 동안에 발육이 위축된 돼지보다 출하일령을 10일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유돼지의 사양관리는 설사에 의한 발육위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발육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후 7일령부터 입붙이 사료를 급여하여 이유후 급여하는 사료가 어미돼지의 젖과 완전히 다른 이물질이 아님을 새끼돼지의 창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새끼돼지의 소화효소 분비체계는 생후 1개월 동안에 형성되고, 어미돼지로부터 이행받던 면역체계도 생후 4~5주령이되어야 효과적인 기능을 나타내므로 최근의 생체중 5㎏, 생후 21일 전후에 조기이유하는 경우 어린돼지는 이유에 의한 사료 및 환경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후 7일령부터 입붙이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그럴경우 21일령에 이유하여 이유사료를 급여하더라도 새끼돼지의 창자는 이유후 급여한 사료가 새끼돼지의 면역체계에서 새로이 생겨난 항원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어 설사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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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유돼지군

	 
	 
	 
	 
	 
	 

	 
	3. 발육정체 방지를 위한 이유돼지에 대한 사료급여법

	 
	  이유후에도 새끼돼지는 아직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시기에 입붙이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이러한 입붙이사료는 어미의 젖과 너무 달라 배가 고파질 때까지 사료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 당일에는 새끼돼지의 사료통을 2시간 간격, 2일째에는 4시간 간격으로 남는 사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료를 급여하되 음수중에 자동투약기로 전해질을 급여하면서, 생균제를 사료위에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료급여량은 사료통에 표시된 눈금에 따라 조정하든가 사료의 두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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